
감사하며 사는 삶: 시간
Living Thankfully: Time

본문: 에베소서 5:15-20
설교: 딘 크리스텐슨 목사

하나님 나라 이야기 

에베소서 5장 15절-20절

(1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16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20절)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추수감사절이 올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재물에 대한 말씀에 이어 오늘은 ‘시간 (Time)’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본문 16절에 나오는 세월 (16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시간입니까?

크로노스(Chronos)

카이로스(Kairos)

2.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다 (16절)”라고 한 것은 시간 자체가 악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악에 빠지게 됩니다.

3.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며 사는 생활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지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에 의해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카이로스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안식일, 성령 충만, 예배와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자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카이로스 시간인 것입니다.

삶으로 말씀읽기:

1.우리가 안식일을 왜 소홀히 하는지 목장에서 토의해보십시오. 그 이유가 
   우리가 안식일을 애초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Discuss with the group why we seem to have abandoned Sabbath. 
   Could it be that we didn’t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it in the first 
   place?

2.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댓가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the cost has been, to have ignored God’s design 
    in regards to time?

3. 성도님께서는 안식일, 카이로스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또한 일주일 
    일정에 무슨 변화를 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 
    What specific changes are you willing to make to your daily and 
    weekly schedule to make room for sabbath, for kairos.

4. 이와 같이 시간 조정을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 목장에 있으면, 그 경험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If there are those in the group who have experienced success with 
    this reordering, are they willing to share those?


